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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상반기, 25개 회사가 기업활력법을 통한 

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아

- 연말까지 50개 회사 승인 가능 전망- 

- 올해 상반기의 주요특징은 ①활용도 제고, ②업종 다변화, ③중소기업 

비중 확대, ④조선·해양플랜트 업종 사업재편 가속화 - 

*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(이하 ‘기업활력법’)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7.6.(목), 제11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

했다.

ㅇ 일신피티이에프(PTFE), 아하산업, 디에이치콘트롤스 등 조선기자재 

3개 회사의 사업재편계획을 신규로 승인해, 작년부터 현재까지 승인

기업은 총 40개사로 증가했다.

□ 올해 들어서만 25개 회사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되면서, 이런 추세가

연말까지 이어진다면 50개 회사의 승인도 가능할 전망이다.

□ 올해 상반기에 신청해 승인한 25개 회사와 작년에 승인한 15개 회사를 

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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❶ 기업의 사업재편 활용도 제고

ㅇ 월평균 사업재편 승인기업 건수가 작년 3.8건에서 올해 상반기

4.2건으로 전년대비 11% 증가

* ‘16년 월평균 3.8건, (’16.9) 3 → (’16.10) 4 → (’16.11) 3 → (’16.12) 5

* ‘17년 월평균 4.2건, (’17.1) 4 → (2) 5 → (3) 4 → (4) 4 → (6) 5 → (7) 3

❷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으로 사업재편 저변이 확대

ㅇ 작년에 서비스 업종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없었던 반면, 올해 

4건*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이루어짐

* (’17.1월) 지모스(항만하역) → (2월) 성욱철강(강관유통) → (3월) 유시스(선박

엔지니어링) → (4월) 캐스트정보(방송기자재 유통)

<업종별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>

ㅇ 제조업에서도 전선 및 반도체 업종에서 사업재편 첫 사례가 탄생

* ’17.6월 아이티씨사(전선업종), 엘지(LG)실트론사(반도체업종) 사업재편 승인

<기업활력법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저변 확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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❸ 중소기업의 사업재편계획 활용이 크게 증가

ㅇ 작년 7개사로 그 비중이 46%에서 올해 23개사 92%로 중소기업

비중이 크게 늘어남

<기업규모별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>

* 대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임

 ❹ 조선·해양플랜트 업종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가속화

ㅇ 작년 5개사로 그 비중이 33%에서 올해 13개사 52%로 확대

<업종별 비중>

ㅇ 우리나라의 선박수주량이 전년동기대비(‘17.上) 약 3.4배* 증가

했으나, 이는 ’16년 수주절벽에 따른 기저효과로 조선사의 수주

잔량은 감소되어 기자재 업체의 일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만

큼, 사업재편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다.

* 한국 수주량(만CGT) : ('14) 1,290 → ('15) 1,070 → ('16) 220 → ('17.上) 2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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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한편, 3개사의 사업재편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ㅇ 일신PTFE 선박용 슬라이딩패드*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울산 

소재 중소기업

* 선박 내 배관 파이프 등을 받치거나 고정하는데 사용되는 부품

- 슬라이딩패드 제조 설비를 매각하여 기존 제품 생산을 줄이고,
슬리브베어링* 등 발전용 기자재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, 테프론**을

피복제로 활용한 전선 제조 사업으로 신규 진출할 계획이다.

* 해수나 담수를 발전소로 끌어올리는 발전용 펌프의 내부 부품

** 듀퐁사에서 최초로 합성한 불소수지인 PTFE(Poly Tetra Flouro Ethylene)의
상품명, 화학적 비활성·내열성·내저온성·비접착성이 우수한 특성이 있어 전기

절연체, 반도체 제조관련 설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됨

ㅇ 아하산업 선박 제조용 철판 절단품을 생산하는 군산 소재 중소

기업

- 철판 자동가공·절단설비를 매각하여 기존 사업에서 철수하고,
공장을 신축하여 용접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타워크레인마스트*

등 건설장비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새롭게 진출할 계획이다.
   

* 타워크레인(탑 모양의 기중기로 주로 건축이나 하역작업에 사용)의 지지대

역할을 하는 고강도 구조물

ㅇ 디에이치콘트롤스 선박용 밸브 및 유압조정장치를 생산하는 창원 

소재 중소기업

- 조선용 유압기기 설비를 매각하고, 2개의 공장 중 1개 공장을 

매각하여 생산라인을 통합하는 한편, 생산설비 개조를 통해

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밸브와 반도체 제조공정에 활용되는 밸브

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전환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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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참고>

□ 기활법 시행이후 현재까지 승인된 40개 기업을 분석해 보면 

ㅇ 중소기업 30개, 중견기업 4개, 대기업 6개로 중소 중견기업이 전체의 85%

ㅇ 조선 해양플랜트 18개, 철강 6개, 석유화학 3개 등 3대 구조조정 업종이
27개로 전체의 67.5%

* (기타: 13개) 기계 4개, 섬유 2개, 태양광셀 1개, 유통 물류 3개, 엔지니어링 1개, 전선 1개, 전자부품 1개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

조정희 사무관(044-203-483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